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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『13세기의 비잔티움과 튀르크인』은 니케아 제국의 부와 권력, 비잔틴인, 셀주크

인, 몽골인의 관계를 밝히는 책이다. 동부 지중해와 발칸 지역의 ⅔, 소아시아의 절

반을 차지하였던 비잔틴은 1204년 4차 십자군 후 니케아로 이주하였다. 1261년 비

잔티움을 회복한 니케아 제국은 1250년대부터 셀주크에 대항해 영향력을 확보해 

나가고 있었다. 하지만 셀주크의 권력이 쇠퇴하고 동부에서 온 튀르크인이 세력을 

키워나갔다. 몽골인들이 서부 아나톨리아 지역에 무관심한 틈을 타 그들은 비잔틴

의 변경 지역에 강력한 유목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. 1304년 유목민 튀르크인이 비

잔틴의 동부 변경을 장악함에 따라 비잔틴은 소아시아를 영구히 잃어버렸다. 14세

기 초 비잔틴 제국은 작은 발칸 국가에 불과했다. 저자 코로베이니코프는 그리스, 

아랍, 페르시아, 오스만의 사료를 활용하여 비잔틴인들이 새롭고 복합적인 상황에 

어떻게 적응해 나갔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. 

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. 1장은 ‘사료’, 2장은 ‘니케아 역설’, 3장은 ‘룸의 

술탄 지위: 예비적인 논평’, 4장은 ‘니케아와 셀주크의 관계’를 담고 있다. 저자에 따

르면 셀주크의 술탄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정치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승자의 이

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. 또 비잔틴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

면서 외교적 파트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. 5장 ‘몽골인’은 술탄에 대한 

몽골의 지배 형태, 몽골과 비잔틴의 결혼동맹을 서술하였다. 6장 ‘반란의 시대: 비

잔틴의 소아시아 상실’은 안드로니코스 2세(Andronikos Ⅱ 1282~1328 재위)의 무

능을 지적한 장이다. 7장은 ‘영향: 1303년 이후의 소아시아’를 담고 있다. 


